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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대전, 충청권에 소재하는 총 34개의 직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설문
지 중 불충실하게 응답지를 제외한 분석대상은 총 301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 조절효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변인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
나 나머지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그러나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는 규명되지 않았
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였는데 구체적으로 희망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희망, 자아존중감, 조절효과, 직장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hope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of worke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4 
workplaces located in Seoul, Daejeon, and Chungcheong were selected and surveyed, and a total of 301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other 
variable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remaining variables. 
Secon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the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was identified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elf-esteem.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thway thinking of hope has not been identified. Finally, based o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increase the self-esteem that was lowered due to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pecifically suggested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ies using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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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 개념(Self-concept)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관념 체계이다[1]. 이는 본질
적으로 가치 지향적이고 개인의 생각이나 견해를 반영하
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
은 이러한 자기 개념에 대해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배제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왔
다[2]. 이러한 자기 개념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 만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자 하는데 
욕구와 연계하여 외부로 드러난다면 자연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준에 따라 예비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에 따
라 그들은 지나친 염려감과 함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을 겪게 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암시와 예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그 대
상이 본질적이지는 않다. Mark와 Gelder[3]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청중 앞에서 평가받는 집합적 상
황에서 발생하고, 대중 앞에서 부적절하게 보일 것이라는 
믿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부
정적(negative)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 불안의 주요
한 특성이자 장애적 요소이다. 발표 상황에서 적절한 범
위 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지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정도가 탄력성을 벗어날 
경우 발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적응을 경험한다. 비단 
발표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 폐단은 결코 간과할 수 없겠다. 

최정훈 등[4]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타인에
게 긍정적인 인상을 보이고 싶으나 그러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 촉발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능력(ability)에 불안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
족함을 비춰 부정적 인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임이 분명하다[5].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평가 태도와 관련 있으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경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한다[6]. 
Maslow[7]에 의하면 그의 동기 위계이론에서 자아존중
감은 인간적인 욕구 중 강렬하고 지속적인 심리로 작동
한다고 하였다. 즉, 결핍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하나
의 인간 욕구이며 인격체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수적이고 
생존을 위한 결정적인 가치이다.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적절한 환경 적응과 성격 형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자기실현의 근원적 본바탕을 제공한다
[2]. 이는 개인의 성과와 자아존중감은 상호 밀접한 관계
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리 변인으로서의 희망은 Snyder 등[8]에서 체계적
으로 정립되었다. 그는 희망을 한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지니고, 구체적인 경로를 달성하
고자 하는 기질이라 정의하였다[9]. 이후 그는 이를 주도
사고(agency thinking)와 경로사고(pathway thinking)
로 명명하였다. 주도사고란 어느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고, 경로사고란 그러한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9].  

부정적(negative)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저하된 자존
감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회피감과 관련이 밀접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10].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은 평가(evaluation)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자신을 부
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11],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2]. 자신의 언행이 타인의 
시선에서 수용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자기 자신의 인상을 부적절하게 
주지시킬까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12]. 따라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불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경자 등[13]에 따르면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암시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일정
한 시간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즉각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양호한 자아존중감을 유지하였
다[13]. 그러므로 희망은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
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하였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희망은 그 
사이에서 그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관계는 희망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기
존의 연구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던 연구가 전무하
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희망의 조절효과를 실증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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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은 조절
효과를 보이는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
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부적절한 영향에 의해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개선하는 데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
는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5]와 희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12] 및 희망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13]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Researvh Model)을 설정하였다.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Self-esteem

Hope
Agency thinking
Pathway thinking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대전, 충청권에 소재하는 총 34

개의 직장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21년 2
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
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충실하게 
응답지를 제외하였고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301부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220명(73.9%), 여성이 79
명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 범위는 21세부
터 64세까지로 평균 37.55세(±8.10)였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이 162명(53.8%), 미혼이 132명(45.4%)
로 기혼이 많았다. 한편, 최종 학력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10명(71.7%)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문대 졸업 37명(12.6%), 고졸 이하 30명(10.2%), 대학
원 졸업이 16명(5.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회사에
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124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이 60명(21.6%), 과장급이 57명(20.5%), 
차장급이 17명(5.9%), 부장급이 15명(5.7%), 임원이 6명
(2.5%)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Carleton 등(2006)이 

개발한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BFNE)를 홍영근 등이 번안하고 정미경(2013)이 
최종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4]. 
이 척도는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
렵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
다”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18로 나타났다. 

2.3.2 희망
희망은 Snyder, Harris, Anderson, Holeran, 

Irving, Sigmon[8]이 개발하고 이창식이 번안한 척도
[1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사고로는 
“나는 왕성하게 목표(goal)를 추구한다”, 경로사고로는 
“나는 내 스스로 정한 목표(goal)를 따른다”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4개의 문항은 경로(pathway) 
사고이고, 4개의 문항은 주도(agency)사고이다. 각 문항
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가 .869, 경로사고인 경우 .807로 
나타났고 주도사고인 경우 .796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6]의 Self-esteem Scale(SE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과 부
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인 경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등 5문항, 부정적
인 문항인 경우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 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코딩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783으로 나타났다. 

2.3.4 기타 변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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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적 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

을 수행하기 위하여 SPSS Win 21.0을 활용하였다. 조절
효과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2
단계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3단계는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 및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희망의 하위 요인인 주도적 사고와 경로적 사고
가 가장 높은 상관(r=.691, p<.01)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희망의 하위 요인인 경로사고와 자아존중감
(r=.551, p<.01), 희망의 하위 변인인 주도사고와 자아존
중감(r=.479,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016 ~ .691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모든 변인의 평균
값은 3.029를 상회하였고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사고
가 3.703±.58로 가장 높았다.

1. 2. 3. 4.
1.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

Hope 2. Agency -.016 1
3. Pathway .006 .691** 1

4. Self-esteem -.109 .479** .551** 1
M 3.029 3.587 3.703 3.593
SD .63 .54 .58 .49

** p<.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3.2 조절효과 회귀분석
3.2.1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조절작용을 의미하는 상호
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112, 
p<.05), 따라서 희망 주도사고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Aiken 
등의 단순 기울기 분석[16]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희
망 주도사고 저집단보다 고집단이 부정평가 두려움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저하시키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3.2.2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β=.099, p=.054), 따라서 
희망 경로사고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R R2 ΔR2 β t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09 .012 .008 -.109 -1.888(p=.060)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gency thinking of hope .489 .239 .234 -.101

.476
-1.993*
9.411***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gency thinking of hope
fear of negative evaluations✕agency 
thinking of hope

.500 .250 .243
-.133
.481
.112

-2.530*
9.553***
2.122*

* p<.05, *** p<.001

Table 2.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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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와 결론을 이끌

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

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희망이 자아
존중감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하며, 대다수의 선행연구
에서도 이를 지지한다[7, 9].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생
적 심리이나 본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므로 사
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17]. 만일 한 개인이 그
들의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
를 높게 지각한다면 그는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보일 것이다. 또한, 지각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그
들의 가치관과 유능감에 대한 희망과 강한 관련성을 지
닌다[17]. 그러므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이로 인
한 희망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직장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 단순히 희망을 강조하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 교육과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직장 내 근무 분위
기와 인간 관계 등 환경에 적응토록, 내생적 심리를 개선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둘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부정적 사고에 대한 두
려움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희망 주도사고는 조절효과
를 보였고 희망 경로사고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아존중감에 
일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와 일치하였다[5]. 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에서 희
망 주도사고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경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희망 주도사고에 비해 희망 경로사
고는 상대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도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이라는 인간의 의식에는 영
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8]. 그

러나 희망 주도사고는 일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한 동기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환경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인식 및 심리 변화는 밀접한 변수
라 보아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희망 주도사고가 정적인 조절효과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적으
로 일치하고 있다[18]. 그 이유는 희망 주도사고의 특수
성에서 찾아야 한다. 희망 주도사고는 일종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상태로서 행위에 대한 지속성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변인은 기대되는 일의 성과에 대한 목표치
를 높이며 반사적으로 일의 성취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실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
을 주게 된다. 이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먼
저, 희망 주도사고는 발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예
비적 자기평가로부터 보호적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교육보다는 희망과 
밀접한 심리들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
아존중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그 역의 과정으로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다면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은 양성적 되먹임으
로 상호 악순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악순환 
구조에 희망 주도사고가 개입하며 그 영향 관계를 낮춘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 주도사고는 자아존중감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개
선하는 데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심리 변수라 지적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대전 및 충

R R2 ΔR2 β t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109 .012 .008 -.109 -1.888(p=.060)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pathway thinking of hope .562 .316 .311 -.112

.551
-2.338**
11.484***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pathway thinking of hope
fear of negative evaluations✕pathway 
thinking of hope

.569 .324 .317
-.149
.550
.099

-2.896**
11.509***
1.936(p=.054)

** p<.01, *** p<.001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agency thinking of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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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권의 직장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적
인 한계가 있다. 차후에는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질 필
요성이 있으며 지역별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
감에 관한 연구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
면 다른 심리 변수들도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연구
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직장인들
이 겪게 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따라 저
하된 자아존중감을 개선하고 직장 및 사회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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